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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feminism, many political and cultural movements have been 

launched against prejudice about minority groups along with mass media. A desire for mixed sexual 

images both of feminine sensitivity and masculine reason rather than fixed ones has influenced 

contemporary styles. The remarkable change out of uniformed male images resulted in the extensive 

research on the images, but it is limited within general surveys on male fashion and commercial 

consuming products(e.g., Park, gilsoon, 2005; Lee, Guiork, 2004).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effects 

the masculine images, that is the androgynous traits, have on male hair style. Then, this study corrects 

the misplaced definition of two types gender image; sexless and androgyny, provides their historical 

foundation, and follow the changes of contemporary hair style from 1960s. Finally, this study aims to 

help eliminate fixed ideas and reduce the generation gaps regarding male images, and provides data 

for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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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페미니즘의 확산과 함께 문화의 다원화에 따른 성의 해방과 자아와 젠더의 재인식이 대두

되면서 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치ᆞ사회ᆞ문화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특히 광고, 영화, 드라마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대에는 보수적인 이분법적 성 이미지에서 탈피해, 여성의 감성과 남성의 이성이 혼재된 

양성적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이상형 이미지(Ideal image)의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이런 현상은 그 동안 꾸준히 변화해 온 여성보다 최근 남성들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특히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확연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남성들은 머리를 깎기 위해 

이발소를 찾지 않으며, 자신의 스타일을 위해 미용실과 헤어디자이너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하고, 단순한 정리를 위한 커트가 아닌 현재는 자신을 가꾸고 표현하기 위해 염색과 펌을 하

는 것에도 전혀 망설임이 없이, 이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뚜렷한 변화에도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런 젠더 정체성을 부정하며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남성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패션과 소비성 광고 상품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남성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 헤어스타일에 대한 역사적 변화과정을 다루며, 왜곡된 젠더 

현상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남성의 이러한 젠더의 성향이 헤어스타일에서 어떻게 반

영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남성의 이미지에 대한 세대 간의 갭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범위로는 남성의 양성성(androgyny) 성향이 널리 표출된 1960년대

를 기준으로 현대까지의 과거의 남성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전문 서적과 선행 연구를 통해 고

찰하고, 이러한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ᆞ시대적 배경에 대해 선행연구와 

관련 전문서적, 인터넷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60년대 이후의 남성 헤어스타일은 

Fashion of A Decade라는 전문서적을 통해 주요 스타일을 선정, 이에 따른 헤어스타일을 선정

하고 인터넷 자료와 서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의 자료는 인터넷 서치 통

한 자료 수집과 이미지 분석을 통해 이루어 졌다.

또한 90년대부터는 60년~80년대의 외국 헤어스타일 트랜드의 피동적인 수용과는 다르게 국

내의 실정에 맞는 변형의 움직임이 있었고, 2000년대는 외국의 트랜드도 수용과 함께 독자적

인 트랜드가 형성되어 60년대~90년대는 해외의 트랜드를 중심으로, 2000년대는 한국의 트랜

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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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젠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해부학적인 이분법적 성과는 다르게 사회적 성인 젠더의 용어는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대회 GO(정부기구)회의에서 결정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다수 국가가 주장하는 젠

더는 남녀차별적인 성보다 대등한 남녀 간의 관계를 내포하며 평등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적

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1) 사회가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성적 취

향이 하위분화되고 세분화된 취향이 만들어짐에 따라 특정한 습성이나 욕구들이 여러 가지 

젠더 정체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2) 

젠더로 본 성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ty) 중성성

(sexless)과 양성성(androgyny)이다. 그 중 이분법적 성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제외한 제 3의 성

을 중심으로 한 양성성(androgyny)과 중성성(sexless)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양성성(androgyny)

1) 양성성(androgyny)의 정의

C.Calasibetta는 앤드로지너스의 어원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Andros라는 남성을 뜻하는 단

어에서 Andro를 가져오고, Gynacea라는 여성을 뜻하는 단어에서 Gyn을 합성한 단어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3)고 하였다.

Androgynous는 학자에 따라 sex적인 측면과 gender의 측면에서 정의한다. Alexandra G. Kaplan과 

Jhon P. Bean은 sex의 측면에서 Hermaphrodite(양성체)로 정의하고 있으며4), Vander Zanden은 

Gender의 측면에서 감정과 역할 가능성을 표현하는 기준5)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양성성(androgyny)의 출현

양성성(androgyny)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볼 수 있다. 고대 헤브루 문구에서는‘아담은 처음

에 양성체였으나, 신은 그를 두 쪽으로 가르셨다.’6)고 하였고, 이 외에 이집트 신화에서 신들

1) 네이버 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28861

2) 정세희 (2000).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 10.

3)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1988). Ph 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p. 9.

4) Alexandra G. Kaplan, Jhon P. Bean(1976). Beyond Sex-Role Stereotypes: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Bostonᆞ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p. 2.

5) 강혜원 (1991). 의상사회심리, 서울, 교문사, p. 186.

6) 김이은 (1994).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청구논문,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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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버지 NUN이 양성체로 표현되고 있으며, 북유럽 신화에서도 신들의 아버지 Buri는 양성

체이다. 동양에서는 보살이 양성체적인 상징이고, 도교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초의 인간

은 여성과 남성이 붙어있는 형태라고 한다. 또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은 원래 

남녀 한 몸이었으나 신이 이를 둘로 분리한 이래 그 각각은 한 몸이었던 상대를 찾고 몸을 합

함으로써 원초의 상태를 복원하려고 한다”고 했다. 동양에서도 비익조뿐만 아니라 연리지에

서 보듯 둘이 하나됨을 완벽하다고 보았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양성체는 신성한 것이었고 가

장 이상적인 상태인 것이다.

3) 패션에서의 양성성(androgyny)

일반적으로 양성성(androgyny)는 정신적인 면에서 중요시 되지만 이러한 관념은 복식이라는 

도구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7) 패션에서의 양성성(androgyny)의 용어는 19세기

에 나타났는데 “앤드로진이라 단어가 잘못하여 멋부린 옷을 입은 무능력하게 된 젊은 남자 

또는 보이쉬한 외관을 가진 여자들에게 적용되었다.”8)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성성(androgyny)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남성은 여성의 복식을 착

용하고 여성은 남성의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표현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

자가 남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라는 것이 양성성

(androgyny)이다.9)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은 남녀 구별 없이 신체 특성에 꼭 맞는 

라인이 특징적이며 팔찌, 귀걸이, 넥타이 등의 다양한 악세서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원색계

열의 화려한 색상의 광택이 있는 복식을 주로 착용한다. 옷의 무늬는 주로 화려하고 대담한 

무늬가 많으며 헤어스타일은 남성은 긴 머리, 여성은 짧은 머리로 화장을 하여 화려한 이미지

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남성의 앤드로지너스 헤어스타일은 대표적으로 롱 컬리 

헤어스타일과 어깨에 닿거나 그 이상 되는 길이의 헤어스타일로  표현된다. 이런 앤드로지너

스 룩(androgynous look)은 1920년대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의 패션이 양성적인 여성이었

고 1970년대와 1980년대 소년들에게서 양성성을 볼 수 있다10)고 패션 역사가인 James Laver가 

말했다. 이런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은 록 스타들에 의해 꽃을 피우게 되는데, 여

성적 얼굴과 헤어스타일, 의복 등에서 남성과 여성, 젊음과 늙음, 인종의 경계까지 허물고 있

으며11), 현대 모드의 다양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7) 김경옥, 금기숙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1월, p. 241.

8) June Singer(1976). Androgyny: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Doubleday, p. 32.

9) Hi-Fashion , 1984년 10월, p. 209.

10) Charlotte Mankey Calasibetta(1988). Ph D., 앞의 책, p. 343.

11) 이현구 (1998). 현대 복식에 나타나는 성의 혼돈 양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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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성성(sexless)

1) 중성성(sexless)의 정의

중성적 이미지란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거의 같은 비율로 결합되어 어떠한 성

도 느낄 수 없는 상태로12) 두 성을 모두 표현하는 양성성(androgyny)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종

의 젠더리스(Genderless)는 무성의 개념이고, 남성과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기 전의 소년, 소녀

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인 성을 근거로 하는 Sexless와 사회화 된 성을 근거

로 Genderless는 의미를 같이한다. 젠더리스(Genderless)라는 용어는 사실 학계에서는 사용 된 

적이 없고, 이 용어는 국내 패션업계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로 추측된다.13) 

  

2) 중성성(sexless)의 출현

중성적(sexless)복식은 남녀 체형을 드러내는 Y형, X형 등의 윤곽선이 나타나지 않는 평면

적인 비구조적인 형태이다. 이는 “내부형, 색, 재질, 무늬 기타 등에서 두드러진 여성성 혹은 

남성성을 배제하고 있다”14)고 정의한다. 따라서 직사각형의 천으로 둘러 드레이프 옷을 입은 

고대의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십자군 전쟁 이후 재단기술과 

봉제기술이 발달하여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로 엄격한 구분을 가진 르네상스 시대 이전 시

기까지15)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중성성 스타일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 녀가 공용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 예로는 신부나 수녀의 의례적 로브를 들 수 있다.

3) 패션에서의 중성성(sexless)

이런 경향은 60년대 후반의 모노섹스(mono sex)나 유니섹스(Unisex)패션과 같이한다.16) 주

로 패션에서 중성성(sexless)은 유니섹스(Unisex)패션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바지, 티셔츠처럼 

남,녀가 함께 입는 캐주얼웨어로 정착하였다. 중성성(sexless)의 헤어스타일은 주로 남성과 여

성의 것으로 특정지어지지 않은 보브 컷 형태의 단발이 주로 나타난다. 패션에서 중성성

(sexless)을 표현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신체적 특징을 감추어 중성성(sexless)을 표현하는 

방법과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은 부위를 노출하면서 중성성(sexless)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런 중성성(sexless)의 패션의 시작은 직사각형 천을 둘러 입은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찾아

12) 채수진, 김혜연 (1999)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3월, 

p. 221.

13) 이현구 (1998). 위의 책, p. 40.

14) 이민선 (1993).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p. 13.

15) Marilyn J. Horn, Lois M. Gurel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p. 80.

16) 이현구(1998). 앞의 책,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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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후에는 주로 종교인들의 튜닉스타일의 옷에서 볼 수 있고, 현대에는 일본 디자이

너들에게 소개된 레이어드 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체의 윤곽선이 드러내지 않도록 겹겹이 

두르고 성을 은폐시키는 이 패션은 90년대 힙합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반면 신체의 노출을 통한 중성성(sexless)의 표현은 예술 의상이나 미래를 공상하는 패션에

서 주로 나타난다. 이런 중성성(sexless)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뤽 베송(Luc Besson)감독의 

영화 ‘제5원소(The fifth Element)’에 나오는 밀라 요보비치(Millar Jovovich)의 의상이다. 역 내 

이름 ‘리루’는 오렌지 색 고무 소재의 의상에 주홍색 머리를 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노출이 심

한 옷으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지만, 사실상 ‘리루’는 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의 소

년의 모습을 동시에 가진다. 이 영화는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가 의상을 디자인 하여 

기발한 그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되었다는 찬사를 받았다.17) 

III. 남성 헤어스타일의 변천

고대 이집트인들은 청결을 유지하고, 강한 태양 빛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시원하게 하

기 위해 남녀 모두 머리를 짧게 깎고 가발을 썼고, 이는 중성적 이미지로 근본적으로 남,녀 성

차가 헤어스타일에서 이루어 지지 않음을 말한다. 노예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자신의 머리

를 장식해서 단발형 가발형태를 만들었고, 승려들은 가발이나 머리쓰개를 쓰지 않고 머리 형

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인류학자 Charles Winik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인과 마찬가지로 고대 아

테네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사이에 커다란 감정적 차이가 없었고, 아크로폴리스에서 성을 구

별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로마까지 지속되었다 한다.18)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점차 남성과 

여성은 헤어스타일에 의해 구분되었고, 남성의 초기의 긴머리는 점차 단발 머리로 변하였다. 

로마 남성들 역시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짧은 곱슬머리의 단순한 형태를 좋아했고, 머

리숱이 적은 것을 수치로 여겨 가발을 쓰기도 했다. 

반면, 중세의 세계관은 기독교의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육체는 천박한 부속품으로 전락시켜 

화장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다.19) 비잔틴시대의 남성 머리는 그리스, 로마인의 머리처럼 목

덜미까지 내려오는 스타일이었으나, 점차 짧아져 이마에 가지런히 내려오도록 깍은 앞머리와 

단발 모양의 단순한 형태가 되었다. 이 시대는 모든 신체의 특징을 부정하는 중성적인 이미지

가 주를 이루었다. 로마네스크시대의 남성들의 머리모양은 종래와 같이 짧은 단발이 주를 이

루었으나 어깨까지 늘어지는 형도 있었다. 고딕시대에는 의복에서 최초의 남성과 여성의 신

17) 이현구(1998). 위의 책, p. 45.

18) Chaeles Winik (1970). Times October.12, p. 29.

19) Eduard Fuchgs (1986). 풍속의 역사 Ⅳ, 이기웅, 박종만 옮김, 서울, 까치,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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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특성을 반영한 복식이 출현한 시기로20) 복식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나 헤어스타일에서는 

큰 변화를 가지지 못했다. 고딕시대의 남성은 머리의 중앙을 갈라 컬을 해서 어깨까지 늘어뜨

렸고, 그 위에 관을 쓰기도 했다.

중세말기 이후(르네상스) 여성적인 취향의 우세는 남성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수염이 사라

지고 머리칼은 부드럽게 어깨까지 놓이게 되었다. 남성들에게 여성성이 강조된 모습이 나타

나게 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후기에이 남성 머리는 강조된 상의와 함께 대체로 짧아져서 강한 

남자의 인상을 느끼게 하는 남성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바로크시대는 종교의 지배를 벗

어나 활기를 띤 시대사조의 부흥하여 현세의 향락 추구를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계몽주의

자들의 영향으로 더욱 호화로워졌다.21) 이에 남성 머리 역시 가장 여성스럽고 풍성한 모양으

로 나타났다. 초기의 머리모양은 깃의 모양이나 높이로 인해 머리를 짧게 다듬어 전체적으로 

곱슬머리를 하였다. 1590년대 처음 출현한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인 러브록(lovelock)은 30년

간 유행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22) 꽤 오랫동안 어깨까지 내려오는 곱슬머리 스타일이 지

속되었다.23) 17세기 중반부터 어깨에 내려앉는 플랫칼라가 유행하게 되자 다시 머리를 어깨

까지 늘어뜨리게 되었고, 머리를 양쪽으로 늘어뜨리거나 왼쪽머리다발을 리본으로 묶어 늘어

뜨렸다. 후기에는 가늘게 땋은 머리에 리본을 달고 아래로 내려뜨린 것, 컬이 된 머리를 빗질

해서 간추린 것 등 머리카락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났다. 1669년대 이후 

페리 위그(peri wig)나 풀버텀 위그(full bottom wig)를 쓰는 것 또한 널리 유행했다. 18세기 후

반에 들어와서 남성 패션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발에 있었다. 바로크 시대의 신사들이 대형

의 가발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 로코코 시대 후반에는 경쾌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머리 모양을 

꾸미게 되었다. 1730년 다시 가발이 유행하게 되면서 보브 위그(bob wig), 카도간 위그(cadogan 

wig), 피그테일 위그(pig tail wig), 백 위그(bag wig), 라밀리 위그(ramillie wig), 타이 위그(tie wig) 

등이 있었다. 

엠파이어시대의 남성 헤어스타일은 로마인과 비슷한 부르터스 컷(Brutus cut)을 하고 구렛나

루를 길렀다. 근대 부르주아적 복식의 가장 분명한 사실은 남자의 복식이 남성화되었다는 것

이고, 부르주아 문화의 본질은 남성적, 생산적, 창조적이다.24) 이에 19세기 중반의 남성들은 

머리카락이 뒷목에 닿지 않을 정도로 짧게 하고, 콧수염과 볼수염을 길러 점차 남성성이 강조

되었다. 댄디들은 허리를 조이고, 엉덩이를 둥글게 하고, 가슴을 불룩하게 하기위해 코르셋을 

착용하여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나25) 헤어스타일은 여전히 남성적이었다. 버슬시대에는 

20) 박명희 (1978). 중세 서양 복시에 나타난 입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52.

21) 정흥숙 (1988).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163.

22) Ribeiro, Aileen (1986). Dress & Morality, London, B.T.Bastsford, p. 77.

23) Ribeiro, Aileen (1986). 위의책, p. 78.

24) Eduard Fuchgs (1986). 앞의 책,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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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문화 남성 헤어스타일
헤어로 본 젠더 

정체성

고대

이집트
ᆞ귀족 - 삭발 후 가발 
ᆞ노예 - 머리를 자르지 않은 단발형 
ᆞ승려 - 삭발 

중성성

그리스
ᆞ초기 - 긴머리 (컬을 이마 위로 내리는 형, 뒤로 빗어 

넘기는 형, 긴 타래 머리형) 

ᆞ후기 - 단발형 (귀와 같은 길이로 둥글게 자른 형태) 

여성성에서 
중성성으로 변화

로마
ᆞ대부분 짧은 머리의 단순한 형태
ᆞ성직자 - 긴머리

남성성

중세

비잔틴 ᆞ목덜미 길이에서 앞머리가 있는 짧은 단발로 변형 중성성

로마네스크 ᆞ짧은 단발과 어깨까지 늘어지는 형의 공존 중성성

고딕 ᆞ중앙 가르마의 컬, 어깨길이 중성성

근세

르네상스
ᆞ초기 - 어깨 길이
ᆞ말기(세기말) - 점차 짧아져 강한 인상 강조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 변화

바로크
ᆞ초기 - 짧은 머리
ᆞ말기 - 가장 여성스럽고 풍성해짐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변화

로코코
ᆞ단정하게 땋은 머리(bob wig, cadogan wig, cut wig, pig 

tail wig, bag wig)
여성성

근대

엠파이어 ᆞ로마인과 같아 보이는 스타일 유행 (Brutus cut) 남성성

로맨틱 ᆞ엠파이어와 비슷함 (Brutus cut) 남성성

크리놀린 ᆞ뒷목에 닿지 않는 짧은 머리 남성성

버슬 ᆞ남성의 머리는 더욱 짧아짐 남성성

S-letter ᆞ버슬시대와 흡사 남성성

현대
1900년대~

50년대까지
ᆞ짧은 길이의 머리, 앞머리를 밀착하여 뒤로 넘긴 형에서 

점차 뒤로 넘긴 앞머리가 부풀려짐(swept back style)
남성성

<표 1> 남성 헤어스타일의 변천 요약표

남자들의 머리카락 길이는 더욱 짧아지고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25) David Kunzle (1982). Fashion and Fetishism, Totowa, New Jersey, Rowman and Littlefield,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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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틀즈(Beatles)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p.36

<그림 2> 롤링 스톤즈
(Rolling Stones)의 

믹 재거(Mick Jagger)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p.6

<그림 3> 비틀즈(Beatles)의 
존 레논(John Lennon)과 

요코(Yoko)
Decade of Fashion p.613

<그림 4> 잭슨 가족
(Jackson Family)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p.226

IV. 1960년대 이후 남성 헤어스타일에 관한 고찰

1. 1960년대-자의식의 대두와 다양화된 남성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베이비 붐(baby boom)’세대가 청년 문화를 증폭시키고, 

소비주의의 독특한 청년문화를 형성하였던 60년대는 영국의 비틀즈(Beatles)와 롤링스톤즈

(Rolling Stones)는 청년들의 우상이 되었고, 복식도 영패션(young fashion)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헤어스타일 또한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동안의 남성다운 swept back style을 벗어나 

<그림 1>과 <그림 2>에서처럼 눈썹 위까지 오는 앞머리와 뒷목을 덮는 둥근 형태의 바가지 

머리가 유행하게 되었다. 머리는 내추럴 스타일로 기존의 남성의 숏 컷과는 다른 형태였다. 

비틀즈(Beatles)의 헤어스타일은 중성성에 가까운 형태였다. 전혀 남성성을 강조하지 않은 바

가지 스타일로 이 스타일은 그들을 순수한 소년으로 보이게 했다.

또한, 미국의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들은 미군의 월남전 참전에 대한 반대 여론형성하

며, 이로 인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며 기존체제에서 이탈해버리는 히피(Hippie)가 생겨났다. 

히피(Hippie)들은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모습을 온몸으로 표현하였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헤어스타일이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정돈되지 않은 긴 머리가 나타났고, 자연과의 동화를 

원하며 남성들도 귀 뒤에 꽃을 꽂는 장식을 했으며, 동양의 두건을 착용하였다. 히피(Hippie)

의 헤어스타일은 근대 이후 사랑과 평화라는 여성적인 사상과 함께 온몸으로 여성성을 표현

한 운동이었으며 머리에 꽃으로 장식하며 자연으로의 회귀와 여성적 장식욕구를 표출하였다. 

또한 흑인인권운동으로 흑인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져 그들의 고유의 머리인 아프로(Afro) 

헤어스타일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림 4> 아프로(Afro) 헤어스타일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이 유행한 중성적인 스타일이다. 60년대는 근대 이후 남성의 마초적인 헤어스타일이 지배

하는 가운데 남성의 젠더의 다양성이 고개 드는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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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0년대-펑크와 글램 록

7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불황을 겪었던 암울한 시대였다. 이에 청년들의 실업의 증가와 암

울한 미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회에 대한 반항 분노, 좌절은 극에 달했고 이로 펑크라는 새

로운 스타일이 나타났다.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라는 록그룹의 등장으로 펑크 스타일은 더

욱 확산되었고, 이들의 헤어스타일 또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그림 5>에서처럼 M자로 

깊게 파인 이마와 불규칙하게 잘라 뾰쪽히 세운 머리들과 수탉 벼슬같은 모히칸 스타일들이 

유행했다. 이밖에도 여러 스타일의 펑크 헤어가 유행하였는데 <그림 6>과 같이 스파이크 헤

어머리를 분홍색, 오렌지색, 초록색의 형광 물감으로 물들여 그들의 가장 순수한 생명력의 상

징으로 혹은 커다란 가능성의 상징으로 쓰였다. 이런 펑크스타일 또한 중성성을 표방하나 강

하고 위험한 느낌은 남성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컬러풀하고 밝은 톤 컬러는 여성

성을 느끼게 하는 양성적 표현이었다.

또 하나의 70년대 스타일 글램(glam)은 우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고, 반짝이는 장식과 

소재의 패션을 선보인 글리터 록커(glitter rocker)26)들은 성의 차용을 넘어선 크로스 드레스로 

성 개념을 무시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데이비드 보위(David Bowei)로, 67년 데뷔하여 70년대 

절정을 맞은 데이비드의 헤어스타일은 <그림 7>처럼 짧지만 머리를 뒤덮는 밝은 톤의 헤어스

타일이었다. 데이비드 보위(David Bowei)의 헤어스타일에서 본 젠더는 짧은 길이의 헤어는 소

년같은 중성적 이미지이나 밝은 톤의 헤어 컬러와 화려한 화장은 양성성을 나타내며, 이는 그

의 양성애자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림 5>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의 
시드 비셔스(Sid Vicious)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6> 1970년대 펑크족의 
헤어스타일과 화장 형태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p.206

<그림 7> 데이비드 보위(David 
Bowei)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p.231

3. 1980년대-신남성(New Man)의 등장

8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고성장을 이루면서 ‘美'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헬스나 미용

을 통한 자기관리를 중요시 여기는 시기로 전문 뷰티 살롱이 대중화 되었고, 많은 분야에서 

26) 장미선, 조규화(1996).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2) 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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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미디어 평론가들과 광고 기획자들이 분석한 마케팅의 

한 현상인‘신 남성(New Man)'이 등장하였고, 1980년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American Gigolo)’

는 신 남성(New Man)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했다. 이들은 젠더 정체성과 성적 특성의 중심으로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 패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신남성(New Man)의 활동적인 소비자의 모

습을 보여주었다.27) 반면 이에 반발하여 초남성(Hyper Masculinity)의 이미지가 대두되었는데 

말보르 맨(Marlboro Man)과 영화 람보의 실버스타 스텔론(Sylvester Stallone)이 대표적인 예였다. 

문화의 다원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헤어스타일에서도 다원화 양상이 두드러졌다. 82년 영국

의 다이애나 비와 찰스 황태자와의 결혼은 여성들에게 단정한 다이애나 비의 단발을 유행시

켰으며 또한 마돈나의 등장으로 풍성한 퍼머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남성들에게는 70년대부터 유행한 펑크 스타일과 함께 80년대 후반에는 칼 루이스(Carl Lewis)

의 플랫 톱(flat top)스타일 <그림 8>, 스티브 심프슨(Steve Simpson)의 롱 컬리 헤어(long curly 

hair)등의 상반된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하지만 대중의 패션을 이끄는 80년대 팝스타들;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그림 11>와 

프린스(Prince)<그림 10>, 보이 조지(Boy George)<그림 12>의 헤어스타일은 모두 과거의 헤어

스타일과는 달리 강한 컬이 진 목뒤를 덮는 길이에서 등을 덮는 길이까지 다양하게 전개 되

었다. 

또한, 이 롱 컬리(long curly hair) 헤어스타일은 남녀가 공유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로 인식되

었다. 롱 컬리 헤어(long curly hair)는 매우 여성성이 강한 스타일로 남자의 양성성(androgyny) 

성향을 강조했다.

<그림 8> 칼 루이스
(Carl Lewis)

Carl Lewis.com

 <그림 9> 80년대 
헤어스타일 Photo by 

Sally Boon
Fashion 85 p.58

 <그림 10> 프린스
(Prince)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p.18

 <그림 11> 마이클 잭슨
(Michael Jackson)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p.19

 <그림 12> 보이 
조지(Boy George)
Fashion 85 p.146

27) Jennifer Craik (1994). The Face of Fashion: Cultural Sudies in Fashion, New York, Routledge, p. 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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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0년대-힙합 레게, 나이트클럽

새천년을 앞두고, 세기 말의 공포는 과거로의 회기를 바라며 향수에 젖어들었고, 이는 모즈 

룩과 히피 룩 등의 복고주의 패션을 이끌었다. 종말론이 유행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로 

발전되어 많은 클럽과 나이트클럽들을 생기게 했고, 예술계에서는 문화 르네상스를 기대하며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현상이 나타났다. 

90년대는 남성과 여성을 떠나 개인적인 개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림 13>

에서처럼 나이트 클럽에서는 화려하게 염색된 머리가 유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림 14>에서 

보여지 듯 크로스 드레스에 맞춘 금발 가발 등이 유행하였다.  

또한 90년대 중반에 들어 인종의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신세대들에게 미국에서는 백스트리

트 보이즈(Backstreet Boys) 등의 십대 스타들이 탄생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힙합 레게

가 스타일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레게 머리 종류의 드레

드, 브레이즈 등의 머리가 유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화적 움직임과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이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하였

고, 이들은 기존 체제의 많은 반발을 샀지만 청소년과 청년층에서는 급속한 유행 현상으로 자

리 잡았다. <그림 15>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화려한 색상의 염색은 대학가를 휩쓸었고, <그림 16>

의 레게머리를 처음으로 미디어에 선보이게 되었다. 이들의 헤어스타일은 젠더의 표현이기보

다는 자신을 표현하는 개성이었다.

여성의 헤어스타일 역시 화려한 염색과 개성이 중시되었으나 90년대 후반 힐튼 호텔의 상

속녀 패리스 힐튼(Paris Hiltton)과 브리트니 스피어스(Britney Spears)가 패션 아이콘(Fashion 

Icon)으로 등장하면서 각 각 금발의 긴 생머리와 금발의 굵은 웨이브로 점차 헤어스타일의 안

정을 찾아갔다.

<그림 13> 나이트클럽 
스타일 -염색한 머리

Fashion of A Decade The 
1990s p.30

 
<그림 14> 나이트클럽 스타일
-금발 가발과 크로스 드레스

Fashion of A Decade 
The 1990s p.31

 
<그림 15> 서태지와 아이들

-염색한 머리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16> 서태지 

-레게머리
http://imagesearch.na

ver.com/

이 밖에도 90년대는 비달 사순(Vidal Sassoon)의 등장으로 새로운 컷트 기법이 폭넓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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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모발의 길이에 상관없이 자유로움과 조화로움을 강조한 채널커트가 등장하는 등 헤어디

자이너들의 개성 있는 연출이 중요시 되었다.  

5. 2000년대-옴므 파탈(메트로 섹슈얼, 크로스 섹슈얼)

새 천년이 시작되고 사회는 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동시다발적이며 급진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90년대의 종말론에서 벗어나 사회는 밝고 경쾌한 사회기류가 형성되었고, 많

은 사람들이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극단적 페미니즘이 아닌 자연스런 현상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점차 가부장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화된 가족형태를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케이블TV를 통해 반영된 사랑의 다양성과 동성애자들의 생활을 그린 영

국의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는 세계적으로 반영되어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본의 드라마 너는 펫(きみはペット)에서는 전통적 남성상의 종말을 보여 주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마크 심슨(Mark Simpson은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은 도시에 사는 

남자로 예민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에 아낌없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

고, 이들은 남성미와 함께 여성적 취향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며 예쁜 얼굴의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을 가진 경제력 있는 20~40대를 말한다고 정의 했다.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의 대두로 남성들은 전통적 남성의 역할을 거부하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고, 

이는 화장과 마사지, 패션 등에 남성을 주류 소비자로 변모하게 하였다. 이 메트로 섹슈얼

(Metro Sexual)에는 헐리웃 스타인 브래드 피트(Bradley Pitt)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데이

비드 베컴(David Beckham), 우리나라에서는 안정환, 강동원, 조인성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림 17>

에서 보이는 안정환의 헤어스타일은 그동안 거의 획일적이었던 운동선수의 짧은 머리에서 벗

어나 목뒤를 덮은 퍼머 머리로 정리가 안된 듯한 이미지를 준다. 그리고 <그림 18>의 다른 메

트로 섹슈얼(Metro Sexual)의 대표주자인 강동원 역시 목을 덮는 긴머리에 정리되지 않은 느낌

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기존의 남성상과는 다른 여성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아이돌 스타들에게서는 크로스 섹슈얼(Cross Sexual)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

성의 의복이나 헤어스타일, 악세사리 등을 단지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 활용하여 외향

이 더욱 여성적이다. 이들은 성의 구분이 힘들 정도로 양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이준기

<그림 19>, SS501의 김현중<그림 20>, 슈퍼주니어의 김희철<그림 21>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공통적으로 긴 머리를 즐겨하고,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보다도 섬

세한 스타일을 즐기며 빈번한 헤어스타일 변화를 가진다. 

여성들 또한 크로스 섹슈얼의 이미지가 유행하면서 보이쉬한 샤키 컷이 등장했다.

이들은 주로 일본의 샤기 컷(shaggy cut)을 베이스로 한 스타일링을 한다. 샤기는 새기

(shaggy)의 일본식 발음으로 깃털처럼 가볍다는 뜻으로, 얼굴이 넓고 골격이 강하며 머리카락



- 32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7권 2호 (2007.11)

시대
 Fashion 

Keyword
여성 헤어 남성 헤어 Fashion Icon 젠더 정체성

60s

영모드   
히피룩

미니멀리즘

부풀린 머리
보브 컷(Bob cut)

바가지 스타일
히피 스타일 

아프로 스타일

비틀즈(Beatles)

롤링 스톤즈(Rolling Stones)

잭슨 패밀리(Jackson Family)

중성성 강조

70s
안티 패션 
내추럴 룩

 웨이브와 컬
짧은 소년 

스타일
펑크 스타일

데이비드 보이(David Bowei)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 

양극화된 
양성성 강조

80s
포스트 모던

앤드로지너스룩
풍성한 펌

다이애나비 컷
롱 컬리 

헤어스타일

프린스(Prince)

보이 조지(Boy George)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여성성 강조

90s
그런지 룩, 

well-being

굵은 웨이브
밀착된 긴 헤어
화려한 염색머리

힙합 스타일
염색된 레게 

머리

백스트리트 보이즈
(Backstreet Boys)

서태지와 아이들

다원주의적 
양성성 강조

2000s

옴므 파탈
메트로 섹슈얼
크로스 섹슈얼

섹시 스타일
보이쉬 샤기 컷

내추럴 스타일
샤기 컷

강동원, 안정환, 브래드 피트 
(Brad Pitt)이준기, 김희철, 

김현중

로맨티시즘적 
양성성 강조

<표 2> Fashion Keyword와 Fashion Icon의 헤어스타일

이 굵은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손질이 쉽고 느낌이 가볍고 경쾌한 것이 장점을 가

지고 있어 아이돌 스타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잡았다.    

<그림 17> 안정환 
-메트로 섹슈얼

http://imagesearch.
naver.com/

  <그림 18> 강동원
-메트로 섹슈얼

http://imagesearch.
naver.com/

  <그림 19> 이준기 
-크로스 섹슈얼

http://imagesearch.
naver.com/

  <그림 20> 김현중 
-크로스 섹슈얼

http://imagesearch.
naver.com/

  <그림 21> 김희철 
-크로스 섹슈얼

http://imagesearch.
naver.com/

  

Ⅴ. 결 론 

양성성(androgyny)은 고대신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완벽성이었으나 부계사회로 넘어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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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헤어스타일로 본 젠더 정체성 -1960년대~2000년대를 중심으로-

남성에게 남성성을 강요하게 되었고, 여성의 차별로 이어졌다. 보수적인 남성사회에서의 남성

의 양성성(androgyny)은 조롱과 야유였고, 남성에게 여자 같다는 말은 모욕이 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페미니즘이 확산되고 다양한 성, 젠더이론이 등장하면서 억압된 욕구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문화의 다원화에 따른 다양성이 자아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동반하면서 

성 정체성 이론에서 젠더 정체성 이론으로 전환되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수정, 확장되

고 있다.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에 대한 동경과 차별의 반발로 양성성(androgyny)현상이 부각되었지만 

현재는 남성들에게 역차별에 대한 반발과 자신의 내적 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양성성(androgyny)

현상이 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남성의 양성성(androgyny)의 대두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

성의 지위상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지표이다.

또한 남성에게 여성이 성적 대상이었듯이 이제는 여성에게 남성이 성적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섹슈얼(Sexual)이란 단어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응시에 의해 남성도 섹시하고 멋져야 각광받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옴므 파탈(Homme Fatale) -여성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남자; 라는 신조어 등장이 현대의 풍

토를 정의한다. 이런 옴므 파탈(Homme Fatale)의 시대에 많은 남성들이 헤어스타일에 관한 관

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외모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남성의 젠더 표현이 자유로워졌으나 여성처럼 다양한 메이크업을 구사할 수 없고, 의복에 

여자들이 팬츠를 대중적으로 입기 시작한 것처럼 치마를 대중적으로 입을 수 없는 한계를 가

진 남성들에게 헤어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성의 헤어는 가장 제약이 약한 여성성

의 탈출구이다.

이런 점에서 남성의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연구는 남성의 젠더 표출의 매개체로서와 남성들

의 미의식 trend를 알아보기 위해 중요하며, 남성의 변화하는 젠더의 정체성을 가늠하게 한다. 

하지만 과거부터 진행된 헤어스타일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나 헤어 전문 잡지가 대중성을 

가지지 않고 미흡하다는 점, 또 국내 발간의 헤어 잡지는 구하기 어렵고 일본의 수입 잡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등의 어려움이 연구에 제약을 주었고, 선택된 패션 아이콘이 주관적

일 우려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헤어스타일을 유행시킨 대중 스타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스포

츠 스타와 가수, 그리고 영화 배우 등 장르의 한정이 어렵고, 통계적 수치 자료가 없다는 문제

를 가진다. 

따라서 남성의 연령, 직업군으로 구별한 인구통계학적 구체적 통계 수치가 가능하다면 더 

정확한 남성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대중 수용도를 알 수 있으리라본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

여 여성과 남성 사이의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상호 작용이나 관계 등의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남성 헤어스타일 변화에 관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이미지 연구가 계속되어 

미래의 남성 헤어 및 패션 스타일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4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7권 2호 (2007.11)

참고문헌

강혜원 (1991). 의상사회심리, 서울, 교문사.

전선정 외 (2004).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정흥숙 (1988).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Hi-Fashion , 1984년 10월.

김경옥, 금기숙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1월.

김이은 (1994).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명희 (1978). 중세 서양 복시에 나타난 입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선 (1993).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이현구 (1998). 현대 복식에 나타나는 성의 혼돈 양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

위청구논문.

장미선, 조규화(1996).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2).

정세희 (2000).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숙

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채수진, 김혜연 (1999).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3월.

Alexandra G. Kaplan, Jhon P. Bean(1976). Beyond Sex-Role Stereotypes: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Bostonᆞ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Chaeles Winik (1970). Times October.12.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1988). Ph 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David Kunzle (1982). Fashion and Fetishism, Totowa, New Jersey, Rowman and Littlefield.

Eduard Fuchgs (1986). 풍속의 역사 Ⅳ, 이기웅, 박종만 옮김, 서울, 까치.

Jennifer Craik (1994). The Face of Fashion: Cultural Sudies in Fashion, New York, Routledge.

June Singer(1976). Androgyny: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Doubleday.

Marilyn J. Horn, Lois M. Gurel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p. 80.

Peter Ackroyd (1979). Dressing up: Transvestism and Drag: History of Obsession, London, Thames 

and Hudson.

Ribeiro, Aileen (1986). Dress & Morality, London, B.T.Bastsford.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
    /PTB <>
    /DAN <>
    /NLD <>
    /ESP <>
    /SUO <>
    /ITA <>
    /NOR <>
    /SVE <>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